
<세종의 마음>

이 땅의 백성들, 글로는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,

억울한 사연도, 노래 같은 삶도

하늘 닿을 소리만 흩어져 간다. 

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

내 귀에 들리는 건 눈물뿐

기록되지 못할 백성의 목소리, 

찰나의 아우성이 내 가슴을 흔든다. 

그래, 나는 원하네

누구도 막지 못할, 작은 빛 하나

그대의 삶, 그대의 꿈

글자로 남아 전해지길

한 글자, 한 마음

모두의 노래가 되리라

하루하루 그대들의 목소리가 쌓여 

나의 이 마음을 짓누른다.

내가 어찌 그대들을 모른 체할까

어찌 그 눈물을 지나칠까  이건 나의 사명



그래, 나는 믿으리

작은 횃불이 되어, 어둠을 밝히리

백성의 말, 백성의 꿈

하늘 아래 영원히 울리리

한글, 그 이름으로

세상을 안아 주리라

나는 군주이기 전에 한 사람

그대와 같은 숨을 쉬는 사람

이 손끝에서 피어날 글자들이

그대의 삶을 품어 안으리

오늘 내가 남기는 이 길 위에

그대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리라

나 세종, 한 사람의 바람으로

그대의 세상을 쓰리라


